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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준고령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준고령자들의 기존 직업능력개발훈련 실태와 효과를 분석하고, 직업

능력개발욕구를 조사하여 사회복지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시사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준고령자의 56.5%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고, 훈련을 받는 이유로는 여

가선용이 주된 이유였다. 훈련을 제공받는 곳은 인정훈련기관이 많았고, 훈련내용으로는 실무 기능습득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며, 직업능력개

발훈련과 관련하여 대부분이 전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85.2%가 훈련에 관한 정보를 주변 사람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 얻고 있으며, 

훈련 후 취업지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욕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 직업능

력 향상이 가장 많았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는 준고령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준고령자 직업훈련원의 설립하는 등 연구기관의 설립, 훈

련실시기관의 담당자와 정책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 양성, 훈련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홍보강화 및 참여촉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훈련수료자들이 전원 취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및 재교육이 필요하다.

핵심주제어: 직업능력개발훈련, 준고령자, 삶의 질

Ⅰ. 서론

21세기 들어 우리나라에 두드러진 사회현상은 고령화 사회

로의 진입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들 수 있다. 통계청이 발

표한 자료에 의하면 출산율 저하 및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2000년에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2010년 12월 현재 11.7%, 2018년
에는 14.3%의 고령 사회가,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

에 진입이 예상되며, 나아가 2050년에는 인구증가율이 감소

하는 주발 형으로 인구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사회로의 진전속도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선

진국 서구사회에 비하여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준고령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이들이 노동시장

에서 퇴출되는 시기를 앞당기고, 이로 인해 준고령자의 경제

적 문제와 실업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 소외문제, 그

리고 부양비 증가로 인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세

히 알아보면, 첫째, 저출산 고령사회를 맞아 늘어나는 준고령

자를 주요 인적자원으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고, 둘째, 준

고령자들의 경제적 문제이고, 셋째, 준고령자들의 정서적 소

외문제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7년 현재 노인들의 자

살률은 10만 명 당 89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준고령자들의 부양비 문제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적용 확대, 

공공취업알선기능 강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공

공근로 등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

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인 실업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및 민간

의 직업훈련이 미미하여 준고령자 직업훈련에 대한 연구나 

자료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할 때, 보다 체계적으로 준고령자의 직

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과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준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정책에 적합하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

를 분석하고자 한다. 재취업능력이 있는 준고령자의 욕구와 

희망하는 유형을 파악하여 준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적

절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준고령자의 재취업 

관련 능력보유 정도와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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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 표준화된 준고령자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준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준고령자의 직

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업능력개

발훈련 후 재취업률이 미미하다. 둘째, 저출산 대비 인력수급

여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직업훈련의 내용이 

기업 필요와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직업훈련이 기능인

력 부족 문제해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준고령자

의 여건에 맞는 직업훈련방법의 프로그램개발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점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준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사회복지 영역에

서 준고령자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더 효과적으로 

검증하고자 첫째, 준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태는 인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준고령자 직업능력

개발훈련이 가지는 효과는 인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셋째, 준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욕구는 인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넷째, 준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

련은 기대처럼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

였다.

Ⅱ. 이론적 배경

2.1 준고령자의 개념 및 특성

고령자를 생리적․생물학적 면에서 쇠퇴기에 있는 사람, 심리

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사회적

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장인협과 최성재는 고령자를 생리적 및 신체적 기

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

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으로 정

의하고 있다.
국내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준고령자는 생물학적 연령을 기

준으로 50세 이상 65세 미만에 해당하며 경제적 활동을 유지

하기 원하는 자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인구학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를 노령인구, 55-64세 연령층의 인구를 고령자로, 
그리고 50-54세 연령층을 준고령자라고 분류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고령자고용촉진법이나 노인복지관련 법규는 대체로 

이러한 분류기준을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50대 고령자(55-59세)와 60대 초반(60-65세)은 

65세 이상 노인에 비해 건강, 사회적 인식, 주관적 인식, 경

제활동 능력 등 소득활동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능력을 상

당부분 보유하고 있지만 주로 정년퇴직이나 정년 후 계속 고

용 등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본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준

고령자의 특성은 첫째, 경제적 측면의 특성으로 직장에서 조

기 은퇴하여 소득원이 상실되었으나 평균수명 연장 등 노년

기의 생활 기간은 길어지게 되었다.둘째, 신체적 측면의 특성

으로는 신체적 노화로 인한 건강악화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

도 수입 감소로 인한 빈곤으로 적절한 건강보호를 할 수 없

고, 활동량의 저하 및 제한으로 만성적, 장기적인 질병의 발

생빈도가 높아 의료비 부담이 큰 문제가 된다. 셋째, 사회적 

측면의 특성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역할상실을 경험하는데, 
일반적인 형태는 지금까지 맺어왔던 사회적 유대가 점차 축

소․약화되는 것이다. 넷째, 심리적․정신적 측면의 특성을 보면, 
세대 간 교육수준 및 가치관의 차이, 가구규모의 축소, 가족 

내 노인의 지위하락으로 인하여 노인은 가족들로부터 심리적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험하게 된다. 

2.2 준고령자의 재취업의의 및 욕구

준고령자의 재취업의 의의는 준고령자의 재취업은 준고령자

의 활용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가시적 결과로서 준고령자 개

인에게는 퇴직에 따른 사회적 역할 상실을 보충해 주고 개인

에게 가치감과 만족감을 부여하여, 퇴직 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보다 긍정적 방향으로 해소시

켜 준다. 고용자나 사회는 필요한 인재를 고용할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준고령자의 생활 만족도는 

노화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할 상실에 의해 감소되므로 

노후에도 계속적인 사회적 활동 및 이를 통한 대인관계 유지

가 필수적이다.** 아직 남아 있는 잔여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야 하고 따라서 ‘성공적인 준고령자’는 자신의 사회세계를 축

소시키지 않고 여전히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준고령자의 재취업 욕구는 준고령자들이 절실하게 재취업을 

추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경제

적인 필요성 때문이다. 재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연금이나 수

입 등 경제적 자원이 없는 경우이다. 50대가 정리해고로 조

기퇴직 했을 경우에도 자녀들의 학자금, 출가 비용 등으로 

지출이 급증한다. 비축해 둔 자산정도에 따라 노후의 경제적

인 역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의 재취업 의욕은 절실하다. 
둘째는 고령자의 사회적 활동의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준고

령자의 심리적 만족감 또는 생활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는 불가피한 생물학적 변화를 제외하고 준고령자는 근본적

으로 중년기와 다름없는 심리적, 사회적 의욕을 지니고 있다

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2.3 준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2.3.1 준고령자 직업능력개발의 의의

직업능력개발이란 그 내용에 있어서 원래 ‘직업훈련’이라는 

*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제2조.

** 노년기의 기간은 과거에 비해 개인의 활동영역과 관련하여 중요한 두 가지 역할에서 감소경향을 보인다. 첫째, 직업과 관련한 역할은 예전에 비해 시작을 늦게 

하여 이의 역할을 빨리 벗어나게 된다. 둘째, 가정생활에서 자녀수의 감소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하루의 일상적 역할이 줄어들게 된다.

*** 이는 Havighurst에 의해 제기된 활동 이론으로서 활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고령자의 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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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사용되어 오던 것으로 1997년 제정된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법률 제5474호)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직업훈련법이나 

직업훈련기본법이 시행되던 종래의 직업훈련이 기능 인력의 

양성훈련, 즉 직무수행능력을 단순히 습득하는 과정에 치우

쳐 오던 종래의 훈련방식이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종신

고용제도의 종말과 더불어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당위성 등이 

대두되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는 개념으로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3.2 준고령자의 교육의 의의 및 방법

 준고령자들이 다음 7가지의 역할 추구를 위해 교육에 참여

한다고 한다. ①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을 위한 정보 및 지식

을 흡수하는 학습자로서의 역할을 추구한다. ② 주체적 자아

의 확립과 삶에 대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서의 자아를 찾

고자 한다. ③ 타인과 어울려 지내는 친구로서의 역할을 갖

고자 한다. ④ 사회 활동에의 참여와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

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추구한다. ⑤ 가족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 변화에 대해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추구한다. ⑥ 경제적 보수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한 

자아 성취감을 추구하는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추구한다. ⑦ 

여가 활동자로서의 역할을 추구한다고 한다. 중고령자 교육

은 평생교육의 일부분으로서, 준고령자가 아닌 사람들이 무

엇을 할 것인지에 관한 교육이며, 준고령자 이전의 사람들은 

노년기에 대비하여 준비를 시키기 위한 준비교육이며, 준고

령자 자신을 위한 교육이라고 한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준고령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준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사회복지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시사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준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실태와 직업능력개발교육 욕

구는 준고령자의 인적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는 그

동안의 선행연구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다. 신체적으로 일할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진 준고령자의 취업활동은 준고령자의 

소득보장, 일에 대한 재미, 건강유지, 여가시간 문제의 해결

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준고령자들의 

취업활동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노후생활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준고령자의 직업 소유는 대단

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급진적인 사회․경제 발전과 

보건․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연장되는 추세이며, 준고령

자들의 건강 상태도 향상되고 있어 준고령자들이 경제 활동

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준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교육 실태와 욕구는 

준고령자 직업능력개발교육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즉, 직

업능력개발교육을 효과적으로 많이 받을수록 직업능력개발에 

따른 효과가 높을 것이다. 또한 직업능력개발교육에 대한 욕

구가 높을수록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과도 큰 것으로 선행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능력개발교육 

경험이 직업능력개발교육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특성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한다.

<그림1> 연구 모형

3.2 설문 내용

직업훈련의 실태는 인적자본의 질과 크기를 구성하는 요소

로 질적 요인과 양적 요인으로 구성되며, 준고령자 직업능력

개발 욕구는 준고령자에 있어서 직업능력개발은 준고령자들

로 하여금 보다 창조적이고 건강하게 준고령기를 보낼 수 있

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직업훈련의 효과는 프로그램 

참가자의 고용가능성 증가, 직업기술 증가, 취업 지속성, 복

지 급여를 감소시킬 정도의 충분한 소득상승, 가족의 안정성

과 삶의 질 향상 등 직업훈련의 외적요소는 직업훈련을 받는 

근로자의 개인적 특성,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는 사회구조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이다. 이러한 직업훈련 효과에 영향을 미

치는 직업훈련 외적 요소로는 연령과 교육 수준 등이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취업과 높은 소득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

여 직업훈련에 대한 동기와 수행정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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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조사 내용

측정 변수 설문번호 척도 문항수

I. 취업현황  및 
취업요구

취업현황/욕구
Ⅰ. 1, 1-1, 1-2,2,

3,4,5-1, 5-2,

5-3

명목척도 9

Ⅱ.

직업능력개발
교육 실태

교육훈련 참여 경험 Ⅱ. 1, 1-1, 2, 3 명목척도 4

교육훈련 지원/정보 획득
Ⅱ. 4, 5, 6, 7, 8,

8-1, 9, 9-1
명목척도 8

교육훈련 참여 평가 Ⅱ. 10: 1-18개항 등간척도 18

Ⅲ. 직업능력 
개발교육 
욕구

교육훈련 필요성 Ⅲ. 1, 1-1 등간척도 2

교육훈련 시간/기간 Ⅲ. 2, 3, 4, 5 명목척도 4

교육훈련프로그램 내용
Ⅲ. 6, 7, 8, 8-1, 9,

9-1, 10
명목척도 7

Ⅳ. 직업능력 
개발교육 

효과

직업능력 향상효과 Ⅳ.1: 8개항 등간척도 8

고용 유지 및 재취업 
효과

Ⅳ.2: 3개항 등간척도 3

삶의 질 향상 효과 Ⅳ.3: 6개항 등간척도 6

경제적 효과 Ⅳ.4: 5개항 등간척도 5

Ⅴ. 개인특성 8개항 명목척도 8

문항계 82

3.3 조사방법/자료처리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직업군인 중 장교출신 전역자(예비역, 
민간인)인 고령자이다. 

2009년 7월 1일 기준 현재 만 55세 이상 65세 미만자로서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는 8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40일 간에 걸쳐1,0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549명으로부터 사용 가능한 자료를 수집

하였다. 설문자료는 직접조사, 우편조사, 이메일조사 등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며, 분석방법은 먼저 표본의 통계적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단순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각 변수의 타당도를 검

증하기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동시에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의 α값을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증

하였다.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과 일원변량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분석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1.1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아래의 <표 2>을 보

면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을 보면, 57세 이하가 

170명으로 31.0%로 나타났으며, 58-60세가 50.6%를 나타났고, 
61세 이상이 18.4%를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하가 165
명으로 30.1%를 나타났고, 대졸이 48.5%를 나타났으며, 대학

원 이상이 21.5%를 나타났다. 생활수준을 보면, 중하 이하가 

72명으로 13.1%를 나타났다, 중위층이 51.0%를 나타났고, 중

상 이상이 35.9%를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가 514명으로 

93.6%를 차지하였으며, 없는 응답자가 6.4%를 차지하였다. 주 

소득원을 보면, 급여가 131명으로 23.9%를 차지하였으며, 연

금이 70.7%를 차지하였으며, 기타가 5.4%를 차지하였다. 퇴역

시기를 보면, 10년 미만이 190명으로 34.6%를 차지하였으며, 
10-19년이 38.4%를 차지하였으며, 20년 이상이 27.0%를 차지

하였다. 직종(이전 직종)을 보면, 임원 및 관리직이 85명으로 

15.5%를 차지하였으며, 전문직이 10.4%, 기능직이 8.9%, 사무

직이 58.8%, 기타가 6.4%를 각각 차지하였다.

<표 2>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 도 구 성 비(%)

연령

57세 이하 170 31.0

58-60세 278 50.6

61세 이상 101 18.4

학력

전문대졸 이하 165 30.1

대졸 266 48.5

대학원 이상 118 21.5

생활 수준

중하 이하 72 13.1

중위층 280 51.0

중상 이상 197 35.9

배우자
유 514 93.6

무 35 6.4

소득원

급여 131 23.9

연금 388 70.7

기타 30 5.4

퇴역시기

10년 미만 190 34.6

10-19 211 38.4

20년 이상 148 27.0

직종

임원 및 관리 85 15.5

전문직 57 10.4

사무직 323 58.8

기능직 49 8.9

기타 35 6.4

합계 549 100.0

4.1.2 조사대상자의 취업 관련 특성

아래의 <표 3>의 취업상태를 보면, 취업중이 277명으로 

50.4%를 차지하였으며, 구직중이 26.8%, 취업준비중이 10.2%, 
취업포기가 12.6%를 차지하였다. 취업 장애 요인으로는 연령

이 229명으로 41.7%를 차지하였으며, 건강 상태가 2.6%, 정보 

부족이 35.3%, 낮은 임금 수준이 0.9%, 자격과 기능 부족이 

19.5%를 각각 차지하였다. 취업이유을 보면, 생계비 조달이 

115명으로 20.9%를 차지하였으며, 일로 인한 보람이 43.0%,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가 7.7%, 용돈 조달이 20.0%, 인간관

계 확대가 2.0%, 건강 유지가 0.7%, 자녀에게 부담주기 싫어

서가 5.5%, 기타가 0.2%를 각각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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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사대상자의 취업 관련 특성

구 분 빈 도 구 성 비

취업
상태

취업 중 277 50.4

구직 중 147 26.8

취업 준비 중 56 10.2

취업포기 69 12.6

장애
요인

연령 229 41.7

건강 상태 14 2.6

정보 부족 194 35.3

낮은 임금 수준 5 0.9

자격, 기능 부족 107 19.5

취업
이유

생계비 조달 115 20.9

일로 인한 보람 236 43.0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42 7.7

용돈 조달 110 20.0

인간관계 확대 11 2.0

건강 유지 4 0.7

자녀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30 5.5

기타 1 0.2

합계 549 100.0

4.1.3 조사대상자의 재취업 시 희망 사항

 

<표 4> 조사대상자의 재취업시 희망 사항 

구분 빈도 구 성 비

희망직종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74 13.5

전문직 40 7.3

기술공 및 준 전문직 13 2.4

사무직 277 50.5

서비스 및 판매 근로자 12 2.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 26 4.7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24 4.4

단순 노무직 근로자 50 9.1

자영업 창업 24 4.4

기타 9 1.6

희망보수
50만원 이하 1 0.2

51-100만원 이하 5 0.9

희망보수

101-150만원 이하 106 19.3

151-200만원 이하 234 42.6

200만원 이상 203 37.0

채용방식

정규직 398 72.5

종일제 임시직 24 4.4

시간제 임시직 5 0.9

자유근무 122 22.2

희망시간

8시간 373 67.9

6-8시간 141 25.7

4-6시간 33 6.0

2시간 이하 2 0.4

합계 100.0

조사대상자가 재취업 시 희망하는 취업 관련 희망 사항을 

위의 <표 4>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가 재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을 보면, 사무직이 50.5%로 가장 많으며,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가 13.5%, 전문직이 7.3%, 기술공 및 준전문

직이 2.4%, 서비스 및 판매 근로자가 2.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가 4.7%,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이 4.4%, 단

순 노무직 근로자가 9.1%, 자영업 창업이 4.4%, 기타가 1.7%
를 각각 차지하였다. 희망하는 보수는 151-200만 원이하가 

42.6%로 가장 많으며, 50만 원이하가 0.2%, 51-100만 원이하

가 0.9%, 101-150만 원이하가 19.3%, 200만 원 이상이 37.0%
를 각각 차지하였다. 채용방식을 보면, 정규직이 398명으로 

72.5%를 차지해 가장 많으며, 자유근무도 22.2%를 나타냈으

며, 희망하는 근무시간은 8시간이 67.9%로 가장 많아 정규직 

채용과 맥을 같이 했으며, 6-8시간 근무도 25.7%를 차지하였

다.

4.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태 분석

4.2.1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 현황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아래의 <표 5>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에 대해 있다는 응답자가 56.5%이고, 없다는 응답자가 43.5%
로, 반 이상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 

<표 5> 직업능력개발훈련 경험 여부

구 분
훈 련 경 험

전체 χ² P
없 다 있 다

전체
239 310 549

43.5% 56.5% 100.0%

준고령층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된 이유를 아래의 <표 

6>에서 보면 전 연령층 공히 여가 선용을 위한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된 이

유에 대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가 22.9%, 직업능력 향상이 

19.7%, 자격증 취득이 6.5%, 여가선용을 위해서가 48.7%, 기

타가 2.2%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준고령층이 직업능력개

발훈련을 받는 이유로는 여가 선용이 가장 주된 이유이고, 
그 다음으로 직장을 구하기 위한 것이나 직업 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직업능력개발훈련참여 이유

구분

훈련 참여 이유

전체 χ² P직장을 
구하기 
위해

직업능력
향상

자격증 
취득

여가선용
을 위하여

기타

전체
71 61 20 151 7 310

22.9% 19.7% 6.5% 48.7% 2.2% 100.0%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

험이 없는 이유에 대해 현재에 만족해서가 17.6%, 효과가 없

을 것 같아서가 28.9%,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가 없어서가 

20.0%,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가 32.2%, 채면손상 때문이 

1.3%를 각각 차지하였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가장 주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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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이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와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것도 준고령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직업능력개발훈련 불참 이유

구분

불참이유

전체 χ² P현재에 
만족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교육훈련
정보가 
없어서

시간적 
여유0가 
없어서

채면손상 
때문에

전체
42 69 48 77 3 239

17.6% 28.9% 20.0% 32.2% 1.3% 100.0%

준고령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공 받은 훈련기관을 조사

한 결과는 아래의 <표 8>과 같다.
준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공 받은 훈련 기관에 대해 

공공훈련기관이 12.2%, 인정훈련기관가 61.3%, 민간교육기관

이 22.3%, 사설학원 등이 3.9%, 기타가 0.3% 등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준고령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공받은 곳으로

는 인정훈련기관이 가장 많으며, 민간 교육 기관도 많았다. 
이에 반해 공공훈련기관과 사설학원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8>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기관

구분

훈 련 기 관

전체 χ² P공공훈련
기관

인정훈련
기관

민간교육
기관

사설학원 
등

기타

전 체
38 190 69 12 1 310

12.2% 61.3% 22.3% 3.9% .3% 100.0%

4.3 직업능력개발훈련 효과 영향요인 분석

준고령층에 있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

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효과 변수를 종속 

변수로 하고, 교육환경, 교사자질, 훈련내용, 취업지도 등 훈

련내용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3.1 준고령자의 능력 향상 영향요인

준고령자의 능력향상효과와 준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환

경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훈련 내용과 능력향상 효과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능력향상 교육환경 교사자질 훈련내용 취업지도

능력향상 1.000

교육환경 .470** 1.000

교사자질 .418** .492** 1.000

훈련내용 .570** .643** .569** 1.000

취업지도 .421** .221** .294** .400** 1.000

** : P<.01

준고령자의 능력향상은 교육환경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r=.470, p<.01), 교사자질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고(r=.418, 
p<.01), 훈련내용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으며(r=.570, p<.01), 취

업지도와도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421, p<.01).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능력향상 효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환경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준고령층에 있어서 직업능력개발훈련 

환경이 준고령자의 능력향상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분석하기 위해 준고령자의 능력향상 효과를 종속 변수로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환경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하였다.

<표 10> 능력 향상 효과 영향요인 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능력
향상

(상수) 1.333 .193 6.912 .000**

교육환경 .166 .049 .195 3.427 .001**

교사자질 .105 .055 .102 1.918 .056

훈련내용 .275 .055 .311 4.997 .000**

취업지도 .166 .033 .241 5.021 .000**

R²=.416 F=53.070

* : p<.05, ** : p<.01

직업능력개발훈련 효과인 능력향상을 종속 변수로 하고 직

업능력개발훈련 환경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교사의 자질은 5% 미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고 10% 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나머지 모든 변수

들은 5% 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환경은 준고령자의 능력향상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eta=.195, 
p<.01), 교사자질도 능력향상에 다소 유의 수준은 낮지만 통

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eta=.102, p<.10). 훈련내용은 능력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Beta=.311, p<.01), 취업 지도도 능력향

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Beta=.241, p<.01). 따라서 준고령자의 능력향상은 

직업능력개발훈련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

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내용과 취업지도에 의해 크게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분화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하위 구성 요소 차원에서 준

고령자의 능력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step-wise 방식을 활용하여 회귀 분석을 하였다.*

* step-wise 회귀분석법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높은 변인 순으로 순차적으로 회귀식에 변인을 포함시키면서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이상으로 개선시키지 
못하는 변인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회귀 분석을 함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변인을 자동으로 제거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들만 찾아주는 회귀분석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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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하위 요소별 능력 향상 효과 영향요인 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능력
향상

(상수) 1.622 .165 9.827 .000**

학습교구의 적절한 활용 .154 .039 .243 3.922 .000**

훈련이수자 취업 알선 .093 .026 .182 3.655 .000**

교사의 전문지식 보유 .086 .038 .124 2.263 .024*

교육 시설 및 장비 충분 .109 .034 .164 3.209 .001**

훈련 시간대 적절 .094 .040 .146 2.333 .020*

자격증 취득 도움 .077 .033 .110 2.319 .021*

R²=.444 F=38.181

* : p<.05, ** : p<.0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하위 구성 요소 중에서 준고령자의 능

력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학습교

구의 적절한 활용, 훈련이수자 취업 알선, 교사의 전문지식 

보유, 교육 시설 및 장비 충분, 훈련 시간대 적절, 자격증 취

득 도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습교구의 적절한 활용은 준고령자의 능력향상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eta=.243, p<.01), 
훈련이수자 취업 알선은 준고령자의 능력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Beta=.182, p<.01), 교사의 

전문지식 보유는 준고령자의 능력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124, p<.05). 또한, 교육 시

설 및 장비 충분은 준고령자의 능력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eta=.164, p<.01), 훈련 시

간대 적절은 준고령자의 능력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Beta=.146, p<.05), 자격증 취득 도움은 

준고령자의 능력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고 있다(Beta=.110, p<.05).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는 

학습 교구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이루어

질수록 준고령자의 능력향상 효과가 크고, 교육 시설 및 장

비가 충분할수록 준고령자의 능력 향상이 잘되며, 교사의 전

문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준고령자의 능력향상 효과가 큰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훈련 이수

자의 취업 알선과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수록 준고령자의 

능력향상 효과가 크며, 훈련 시간대가 적절할수록 준고령자

의 능력향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3.2 준고령자의 취업 촉진 영향요인

준고령자의 취업촉진 효과와 준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환

경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 훈련 환경과 취업 촉진 효과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취업촉진 교육환경 교사자질 훈련내용 취업지도

취업촉진 1.000

교육환경 .386** 1.000

교사자질 .355** .492** 1.000

훈련내용 .318** .643** .569** 1.000

취업지도 .281** .221** .294** .400** 1.000

** : P<.01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준고령자의 취업촉진 효과는 교육

환경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으며(r=.386, p<.01), 교사 자질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고(r=.355, p<.01), 훈련 내용과 정의 상관

관계에 있으며(r=.318, p<.01), 취업지도와도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281, p<.01). 따라서 직업능력개

발훈련의 훈련 환경들은 준고령자의 취업촉진 효과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준고령자의 취업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환

경을 분석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효과인 취업촉진을 종

속 변수로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환경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 취업촉진 효과 영향요인 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취업촉진

(상수) .674 .310 2.176 .030*

교육환경 .314 .080 .266 3.940 .000**

교사자질 .280 .091 .194 3.067 .002**

훈련내용 -.038 .088 -.032 -.435 .664

취업지도 .182 .053 .192 3.431 .001**

R²=.214F=20.112

* : p<.05, ** : p<.01

회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교육환경, 교사자질, 취업지도는 

5%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훈련 내용은 5%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환경은 준고령자의 취업촉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eta=.266, p<.01), 교사 자질은 

취업촉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Beta=.194, p<.10), 취업지도도 취업촉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eta=.192, 
p<.01). 훈련내용은 취업촉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032, p>.05).직
업능력개발훈련에서 교육환경이 잘 구비될수록 준고령자의 

취업촉진 효과가 크고, 교사자질이 높을수록 준고령자의 취

업촉진효과가 크고, 취업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질수록 준고령

자의 취업촉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다 세분화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하위 구성 요소 차원에

서 준고령자의 취업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step-wise 방식을 활용하여 회귀 분석을 하였다.

<표 14> 하위 요소별 취업 촉진 효과 영향요인 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 립 변 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
오차

베타

취업
촉진

(상수) .581 .259 2.243 .026*

교육 시설 및 장비 충분 .113 .052 .130 2.176 .030*

자격증 취득 도움 .225 .048 .245 4.683 .000**

교육훈련 시설 이용 편리 .148 .038 .216 3.958 .000**

훈련 성취결과의 적절한 평가 .140 .050 .153 2.788 .006**

학습지도 열정적 .147 .054 .149 2.694 .007**

R²=.285F=22.796

* : p<.05, **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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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 분석한 결과, 교육 시설 및 장비의 충분은 준고령자의 

취업촉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Beta=.130, p<.05), 자격증 취득 도움은 준고령자의 취업촉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Beta=.245, 
p<.01), 교육훈련 시설이용 편리는 준고령자의 취업 촉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216, 
p<.01). , 훈련 성취 결과의 적절한 평가는 준고령자의 취업촉

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Beta=.153, p<.01), 학습지도 열정적은 준고령자의 취업촉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eta=.149, 
p<.01).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교육시설 및 장비가 충분하고 

교육훈련 시설의 이용이 편리할수록 준고령자 취업이 촉진되

고, 학습 지도가 열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훈련 성취 결과의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수록 준고령자의 취업촉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훈련 참가자의 

자격 취득이 많아질수록 준고령자의 취업촉진효과가 큰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4.3.3 준고령자 경제효과 영향 요인

준고령자의 경제효과와 직업능력개발훈련 환경 간의 상관관

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 훈련 내용과 경제효과 효과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경제효과 교육환경 교사자질 훈련내용 취업지도

경제효과 1.000

교육환경 .226** 1.000

교사자질 .057 .492** 1.000

훈련내용 .164** .643** .569** 1.000

취업지도 .205** .221** .294** .400** 1.000

** : P<.01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준고령자의 경제효과는 교육 환경

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으며(r=.226, p<.01), 훈련 내용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으며(r=.164, p<.01), 취업지도와도 정의 상관관

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205, p<.01). 반면, 교사자

질과는 정의 상관관계에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r=.057, p>.05). 따라서 경제효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교육

환경, 취업지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준고령자의 경제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환

경을 분석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효과인 경제효과를 종

속 변수로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환경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16> 경제 효과 영향요인 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경제
효과

(상수) 1.895 .306 6.198 .000**

교육환경 .232 .076 .220 3.042 .003**

교사자질 -.102 .086 -.080 -1.192 .234

훈련내용 -.017 .087 -.015 -.191 .848

취업지도 .164 .052 .192 3.150 .002**

R²=.078, F=6.229

* : p<.05, ** : p<.01

회귀 분석한 결과, 교육환경과 취업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으나 교사자질과 훈련내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교육환경은 준고령자의 경제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eta=.220, p<.01), 취업지도도 

경제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eta=.192, p<.01). 반면, 교사자질은 준고령자

의 경제효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Beta=-.080, p>.10), 훈련내용도 준고령자의 경제효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eta=-015, p>.10).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교육환경이 잘 조성되고 취업지도가 잘 이루어질수록 준고령

자의 경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다 세분화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하위 구성 요소 차원에

서 준고령자의 경제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step-wise 방식을 활용하여 회귀 분석을 하였다.

<표 17> 하위 요소별 경제효과 영향요인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
오차

베타

경제
효과

(상수) 1.736 .243 7.156 .000**

자격증 취득 도움 .228 .047 .276 4.807 .000**

교육훈련 시설 이용 편리 .091 .034 .149 2.683 .008**

교육훈련 비용부담 적절 .120 .039 .196 3.069 .002**

교사의 전문지식 보유 .121 .053 .149 2.268 .024*

R²=.123 F=9.985

* : p<.05, ** : p<.01

자격증 취득 도움은 준고령자의 경제 효과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eta=.276, p<.01), 교육훈

련 시설 이용 편리가 준고령자의 경제효과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149, p<.01), 그리고 

교육훈련 비용부담 적절이 준고령자의 경제효과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eta=.196, p<.01), 
교사의 전문지식 보유가 준고령자의 경제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eta=.149, p<.05),.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교육훈련 

시설의 이용이 편리할수록 높아지고, 교육훈련비용 부담이 

적절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사가 전문 

지식을 보유할수록 그리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자격증 취득

에 도움이 될수록 준고령자의 경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4.3.4 준고령자의 삶의 질 영향 요인

준고령자의 삶의 질과 직업능력개발훈련 환경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준고령자의 삶의 질은 교육환경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으며(r=.417, p<.01), 교사자질과 정의 상관

관계에 있고(r=.169, p<.01), 훈련내용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으

며(r=.457, p<.01), 취업지도와도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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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r=.290, p<.01). 따라서 준고령자의 삶의 질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교육환경, 교사자질, 훈련내용, 취업지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8> 훈련 환경과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 

생활 질 교육환경 교사자질 훈련내용 취업지도

생활질 1.000

교육환경 .417** 1.000

교사자질 .169** .492** 1.000

훈련내용 .457** .643** .569** 1.000

취업지도 .290** .221** .294** .400** 1.000

** : P<.01

준고령자의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환경

을 분석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효과인 삶의 질을 종속 

변수로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환경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 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삶의 질

(상수) 2.316 .228 10.164 .000**

교육환경 .221 .057 .248 3.865 .000**

교사자질 .159 .065 .147 2.455 .015*

훈련내용 .289 .065 .312 4.444 .000**

취업지도 .119 .039 .165 3.053 .002**

R²=.262 F=26.493

* : p<.05, ** : p<.01

회귀 분석한 결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교사자질은 5% 미만

으로 유의하며, 나머지 모든 변수들은 1% 미만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교육환경은 준고령자의 삶의 질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eta=.248, p<.01), 
교사 자질도 준고령자의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eta=.147, p<.05). 훈련 

내용은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Beta=.312, p<.01), 취업 지도도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eta=.165, 
p<.01).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교육환경이 잘 조성될수

록 준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효과가 크고, 교사 자질이 좋고 

훈련 내용이 좋을수록 준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효과가 크며, 
취업 지도가 잘 이루어질수록 준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효과

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다 세분화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하위 구성 요소 차원에

서 준고령자의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step-wise 방식을 활용하여 회귀 분석을 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를 보면, 교육훈련 비용부담 적절은 준고령

자의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Beta=.289, p<.01), 훈련이수자 취업알선은 준고령자의 삶

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

다.(Beta=.352, p<.01) 훈련기간의 적절성은 준고령자의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Beta=.168, p<.05), 체계적인 취업 지도는 준고령자의 삶의 질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Beta=.159, p<.05).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교육

훈련비용 부담이 적절하고 훈련 기간이 적절할수록 준고령자

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훈련 이수자에 대한 취업 알선과 체

계적인 취업 지도는 준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효과가 큰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0> 하위 요소별 삶의 질 향상 영향요인 

종속
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
차

베타

삶의 질

(상수) 2.842 .135 21.061 .000**

교육훈련 비용부담 적절 .145 .032 .289 4.464 .000**

훈련이수자 취업 알선 .175 .036 .352 4.873 .000**

훈련 기간 적절 .091 .035 .168 2.564 .011*

체계적인 취업 지도 .090 .039 .159 2.318 .021*

R²=.328F=35.334

* : p<.05, ** : p<.01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효과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종

합해 보면, 준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과는 준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태 변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준고령자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효과를 가질 것”으로 파악되었다.

Ⅴ. 결론

준고령층에 있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업무능력이나 직업

능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며, 학력이 높을수록 더 크게 

도움이 되며, 준고령층의 능력 향상, 취업 촉진, 경제 효과, 
삶의 질 향상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준

고령층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과도 역시 준고령자의 인적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준고령자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으

며, 생활수준이 중하 이하인 준고령층에서 더 크게 필요로 

하고 있고, 취업 준비 중인 준고령자보다 취업중이거나 구직

중인 준고령자 그리고 취업 포기한 준고령자가 오히려 더 많

이 필요로 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가장 근본

적인 이유로는 직업 능력 향상이 가장 많으며, 취업 전까지 

준비, 재취업 등도 중요한 이유이었다. 준고령자를 위한 직업

능력개발훈련은 전 직장을 퇴직한 직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2개월 미만의 단기 훈련 프로그램이나 1년 

이상의 장기 훈련 프로그램보다 6개월-1년인 중기 훈련 프로

그램을 선호하고 있다. 
준고령층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교육 방법은 강의, 실습, 현장 견학이었으며, 직업능력개발훈

련에서는 현장 실무 종사자와 전문 강사를 상대적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다. 준고령자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기업체 부

설 교육훈련기관과 전문 컨설팅기관을 선호하고 있으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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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개인이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면 적당한 부담액으로 10만
원 미만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고, 희망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서의 교육훈련 내용으로는 실무기능습득 교육이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다.
준고령자에 있어서 직업능력개발훈련 효과에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준고령자의 능력 향상은 교육환경, 교사자질, 
훈련내용, 취업 지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내용과 

취업지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준고령자의 취업 

촉진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교육환경, 교사자질, 취업지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준고령자의 경제적 효과는 교육환경

과 기술지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준고령자의 삶

의 질 향상은 교육환경, 교사자질, 훈련내용, 취업지도 등 직

업능력개발훈련의 교육 환경이 잘 조성될수록 준고령자의 삶

의 질 향상 효과가 크고, 교사 자질이 좋고 훈련 내용이 좋

을수록 준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효과가 크며, 취업 지도가 

잘 이루어질수록 준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준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효과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을 분석한 결과, 준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준고령자의 

능력 향상, 경제 효과, 취업 촉진,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고, 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준고령자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취업 촉진, 경제 효과 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준고령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반면, 매개 경로에서 준고령자의 능력향상은 직

업능력개발훈련에 의해 증대되지만 그 자체로는 준고령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경제효과나 취업 

촉진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준고령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준고령자의 능력 

향상, 취업 촉진, 경제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사회 복지 수단

이며, 결국은 준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사회 복

지수단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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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he Utilization of External Resources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Along the Stages of Growth

in Korean Ven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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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how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 is affected by utilization of external 
resources, especially utilization of external cooperative network, government's policy funds and venture capital funds, using ‘2008 Venture 
Business Investigation' . This study further analyzed how the effect of utilization of external resource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varies according to growth stage. Analysis results show that all variables related to utilization of external resources, i.e.  
external cooperative network, government's policy funds and venture capital funds, were observed as affecting positively to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However, adjustment effect was not  observed as statistically meaningful according to growth stage of venture 
business. Further analysis just observed that the effect on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at each growth stage varies according to 
type of utilization of extern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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